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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지역 찾아 동해신항 건설 및
 순긋해변 연안정비 추진상황 꼼꼼히 살펴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동해신항 건설 및 연안정비사업 현장점검 -

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2일(화)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동해신항 

건설과 순긋해변 연안정비사업을 점검했다.

  강 장관은 먼저 동해시 구호동 소재 동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방파호안 등 

개발현황과 건설근로자의 안전·보건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. 

 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“동해신항이 대북방 

교역거점이자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

“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되는 화물부두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

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  이어서, 강 장관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순긋해변 국민안심해안 시범

사업 현장*을 찾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“국민안심해안 

사업은 연안침식 등 재해 위험이 큰 지역을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

형태의 재해 대응사업이다.”라며 중요성을 강조하며, “확보된 완충

공간은 지역에 필요한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

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.“라고 당부했다.

  * 순긋~사근진지구 국민안심해안사업: 재해완충구역 확보(220억원, ‘23~’27)  

  한편, 이날 저녁 강 장관은 강원도 지역 수협조합장과 전국어촌계장협의

회장 등 수산단체장과 만나 강원도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

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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